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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청년 친화 지수 전국 9위... “청년 정착 경쟁력 확인”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청년 친화 지수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에 오르
며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일-삶-락-연 기반의 청년 친
화 지수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종합 
9위(상위 10%)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청년의 정주 여건을 ▲일자리(Work) ▲삶(Life) ▲문화·여가(Fun) 
▲사회관계(Engagement) 등 4개 분야로 나눠 종합 분석한 결과다. 미추홀구는 
특히 삶(Life) 부문에서 전국 5위를 기록하며 주거와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생활 기반 시설이 청년 정착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지역 이동 요인 중 약 45%가 일자리임을 지적하면서도, 실제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복지·문화·사회관계 등 종합적인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그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 주거 안정 ▲취·창
업 지원 ▲청년정책 참여 확대 ▲청년 심리 및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성
실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구는 청년 정주 여건 전반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이
며 수도권 내 경쟁력 있는 청년 정착 도시로 평가됐다.

이영훈 구청장은 “청년이 단순히 유입되는 것을 넘어 지역에 머무르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